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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우리나라에서 개발중인 자율주행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

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6.22) >

◈ (중앙일보) 2027년까지 1조원 쏟는데..‘온실 속 자율주행차’로 불리는 까닭은

ㅇ 정부가 허가한 시험장소나 시험운행지구에서 안전하게 쌓아온 주행 데이터는

한국의 자율주행차를 ‘온실 속의 화초’로 밖에 키울 수 없음

ㅇ 미국은 각종 면제제도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도 운행이

가능하나, 한국은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

□ 현재 임시운행허가*를 받은 자율주행차(100대, 6.19일 기준)는 전국 모든

도로(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)에서 운행이 가능**하며, 여의도나 판교와

같은 복잡한 도심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.

*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여 시험·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

것으로,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(‘16.2∼)

** 운행가능 구역을 네거티브로 전환(‘16.11)하여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

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(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)

□ 또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( 자동차 규칙 )을

충족하기 어려운 차량*에 대해서는 규제특례**를 적용하여 임시운행을

허가하고 있습니다.

* (예시) 무인운행셔틀(판교제로셔틀 등)처럼 운전석이 없어, 운전석을 전제로

한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 중 일부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

*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제22조(기준적용의특례)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(기준적용의 특례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첨단자동차기술과 

이기세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